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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2월 3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3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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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」개정안 2.3(목) 국무회의 통과

- 소규모 신‧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실시 - 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’소규모(5천만원 미만) 신‧재생에너지 설비의
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외부감리가 아닌, 전기안전관리자의

자체감리를 허용하는 ｢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｣ 개정안이 2월 3일(목)

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힘

ㅇ 이번 개정은 「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(‘21.6)」「제8차

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(‘21.11.25)」에 따른 후속조치이며, 공포한

날부터 시행됨

□ 이번 개정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

유도*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,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

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‧비용 발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

   * (예시) 그동안은 태양광발전소내 25kW 인버터교체시 제품가격은 350만원, 공사비용은 

100만원인데 반해 외부감리비용이 최대 100만원 수준이어서 적기교체 지연 사례 발생

ㅇ 한편, 정부는 공사규모,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결과 등을 사용전

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토록 하여 이번 개정한 제도의 오‧

남용도 방지할 계획임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 

에너지안전과 정해진 사무관(☎ 044-203-4419), 전력산업정책과 권대혁 서기관, 

최민지 주무관(☎ 044-203-3984, 39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